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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IR Korea Issue Brief 

 

‘침팬지의 어머니’ 제인 구달의 마지막 메시지 

 

2025년 10월 16일  

C4IR Korea Global Intelligence Hub (koreago.net)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가 향년 91세로 2025년 10월 1일 

별세했습니다. 1934년 영국에서 태어난 구달 박사는 아프리카로 건너가 평생을 야생 

침팬지 연구 등 동물행동학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간의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본 자료는 제인 구달이 별세 전 마지막 남긴 짧은 메시지 영상 2개를 한국(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와도 인연이 깊은 

제인 구달 박사의 마지막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제인 구달 – 나무위키 

 

https://koreago.net/
https://namu.wiki/w/%EC%A0%9C%EC%9D%B8%20%EA%B5%AC%EB%8B%AC


- 2 - 

 

 

 

 
 

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의 작은 행동으로 자연과 인류를 위해 선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Dr. Jane Goodall’s Final Message To The World | Famous Last Words | Netflix – 원본 

동영상 보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온 세상을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이해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분명히 의미가 있으며, 당신이 이곳에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그 역할을 찾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삶이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어떤 종류일지는 당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구가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을 잃는 순간,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다면, 

미래의 세대 — 여러분의 손주들과 그들의 손주들을 위해 이 지구를 지키고 싶다면, 

매일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은 행동 하나도, 수백만·수십억 번 반복되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는 단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지구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나는 믿어왔고,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인 구달 박사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https://www.youtube.com/watch/?v=lfLKHY52ERc
https://www.youtube.com/watch/?v=lfLKHY52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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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너머에도 생명이 있으며, 의식은 계속된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비밀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를 떠난 후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는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죽음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구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모두 ‘자연의 어머니(Mother Nature)’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깨끗한 공기, 물, 음식, 옷 —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다른 생태계를 무너뜨리며,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오늘 살아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한 미래가 존재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푸른 행성을 위해서요. 

신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 인류는 여전히 전쟁, 불평등, 환경 파괴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과의 조화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 그러나 개인의 작은 행동과 선택이 모이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는 

희망의 출발점이다. 

 지금 이 순간, 모두가 연민과 존중으로 행동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 

 

 

 

 

 

 

 

 

Dr. Jane Goodall's message for International Day of Peace 2025 – 원본 동영상 보기 

 

제인 구달 박사의 2025년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 

https://www.youtube.com/watch?v=61iP49cS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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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인 구달입니다. 

올해도 전 세계 곳곳에서 유엔이 제정한 세계 평화의 날이 기념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분쟁과 학살, 가정 내 폭력,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 학교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쟁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 수백만 명이 고향을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탐욕과 지속 불가능한 생활 방식이 유한한 천연자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자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숲을 베고, 숯이나 목재를 팔거나 농지를 개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로 더욱 심화되고, 전쟁과 분쟁이 초래하는 파괴로 

인해 그 피해는 배가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지(無知)’**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를 계속 파괴한다면 결국 지구상의 생명은, 인간을 포함해, 멸종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유엔이 정한 평화의 날 주제인 **“미래 세대를 위한 지금의 행동(Act now 

for a future world)”**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갈등을 넘어,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함께 상상해 봅시다. 

전 세계의 고통과 문제를 한꺼번에 바라보면 절망스럽고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면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츠 앤 슈츠(Roots & Shoots)’의 역할 

 

‘루츠 앤 슈츠’는 제가 35년 전 탄자니아에서 12명의 고등학생과 함께 시작한 

인도주의적·환경운동입니다. 지금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75개국 이상에서 모든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개인은 의미가 있으며, 역할을 가지고 있고, 매일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향이 어떤 종류가 될지 선택할 수 있다.” 

각 ‘루츠 앤 슈츠’ 그룹은 사람을 돕는 프로젝트, 동물을 돕는 프로젝트, 환경을 돕는 프로젝트 

—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까요? 

서로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만나 피부색, 문화, 종교, 나이,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 —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웃고, 울고, 사랑하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쟁이 끝난 후에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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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기억과 화해의 교훈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죽거나 도시가 

폭격당했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독일인을 미워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저를 독일 가정에 6개월간 살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영어를 잘 배우길 원했고, 어머니는 

저에게 “독일인 전체가 히틀러와 나치와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경험 이후, 제게 가장 소중한 친구들 중 일부는 독일인이 되었고, ‘제인 구달 연구소 독일 

지부’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절망을 넘어 행동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우울감이 심각해지고, 일부 나라에서는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 행동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안에서부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은 실천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 절약하기 

식물성 식단으로 전환하기 

무료 급식소나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기 

원하는 자선단체를 위해 모금하기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동물을 친절하게 대하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루츠 앤 슈츠’가 전 세계에서 실천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은 매년 유엔 평화의 날을 기념할 뿐 아니라, 연중 내내 존중과 연민의 문화를 키우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평화의 상징 — 하얀 비둘기 

제가 유엔 평화대사로 임명되었을 때, 하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비둘기(peace dove)’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헌 침대시트를 재활용해 만든 거대한 비둘기 모형으로, 머리는 철사 구조물이나 페이퍼마셰로 

만들고, 젊은이들이 긴 막대를 이용해 날립니다. 머리 부분을 받치는 사람, 양쪽 날개를 

지탱하는 사람, 부채꼴 꼬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룹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루츠 앤 슈츠 단체들은 평화의 날마다 이 거대한 비둘기를 하늘로 띄워 

올리며 평화를 기념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없이는 평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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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세계 평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늦추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과 하천이 마르면 물을 둘러싼 새로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우리 각자가 더 친절하고, 더 연민이 있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